BR6236

옳은 법과 옳지 않은 법         18-11-17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두 분이었음을 부정할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이 두 분의 지도자는 폭력 없이 승리를 이룩한 멋진 소통가이었습니다. 이 두 분은 궁극적인 진리에 호소를 하는 소통가였기 때문입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7년에 독일 베르린의 브렌덴버그 관문 앞에 서서 독일을 갈라놓은 분리벽 앞에서 “고바체프씨, 이벽을 허무시오.”라고 일갈 했습니다. 알고보면 그 연설을 마치면서 그가 하신 몇 마디가 더욱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전체주의는 정신에게 가하는 폭력을 의미하고 인간의 창조와 즐거움과 예배할 충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인류의 후퇴를 낳게 됩니다. 전체주의 세계는 사랑과 예배의 상징을 모독합니다.”라고 명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베르린은 자기 도시를 강압하여 없앨 수 없는 것 처럼 사랑과 예배의 상징을 억제 할 수 없습니다. 유럽 전역을 걸쳐서 이 장벽은 허물어질 것이고 장벽은 신앙과  진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레이건 전 대통령의 연설 보다 24년 전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인종 차별을 항거하는 시위를 하다가 버밍햄 구치소에 구류되었었습니다. 그치소 안에서 킹 목사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법과 질서의 적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언급했습니다. “ 사회는 강도를 벌하고 강도를 당한 사람을 보호해야 합니다. 왜 단신은 어떤 법을 어길 것을 종용하고 어떤 법에는 복종하라고 합니까? 하고 묻는 다면 나는 대답합니다. 법에는 공의로운 법과 공의롭지 않은 법이 있습니다. 나는 공의로운 법에 복종할 것을 옹호합니다. 우리는 공의로운 법에 복종할 도덕적인 의무를 갖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의롭지 못한 법에는 불복종할 의무를 의무를 갖습니다. 나는 ‘공의롭지 않은 법은 전혀 법이 아니다’리고 말한 성 어거스틴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언급했습니다. “법이 공의로운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공의로운 법은 도덕적인 법과 하나님의 법과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인간이 제정한 법입니다. 공의롭지 않은 법은 도덕적인 법과 일치하지 않는 법입니다. 성 토마스 아기네스의 말씀을 인용하면 공의롭지 않은 법은 영원한 그리고 자연의 법에 뿌리를 두지 않은 인간의 법입니다.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을 통하여 공의로운 법을 위반해온 미국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운 법은 이 나라의 건국을 인도한 핵심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과 킹 목사는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의 법을 존중함에 달려있음을 가르쳤습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진리를 옳게 말하는 권리를 옹호했고 말함으로써 우리를 위협하는 밖으로부터의 악을 패배시켰고 킹 모사는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악을 패배시켰습니다. 우리가 자유와 정의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아래 하나가 되는 국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